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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천여 명 참여‘2021 휴머니튜드 국제 세미나’성료
- 휴머니튜드 해외 적용사례 공유, 지역사회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성 모색 -

- 시, 휴머니튜드 도시 인천, 인간존중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해‘박차’-

인천광역시는 인간존중 치매환자 돌봄기법 ‘2021 휴머니튜드 국제 

세미나’가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위드 코로나 시대, 휴머니

튜드 치매돌봄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휴머니튜드의 본격적인 국내 

도입에 앞서 해외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휴머니

튜드 치매돌봄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세미나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축사, 정성우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장

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영휘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

았다. 

주제 발표는 ▲휴머니튜드 한국 도입과정과 계획(윤세희 인천광역치

매센터 사무국장) ▲변함없는 휴머니튜드의 가치, 진화하는 휴머니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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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기술(휴머니튜드 개발자 이브 지네스트) ▲일본의 휴머니튜드 정

착과 성공비결(일본지부 대표 혼다 미와코) ▲코로나 상황 속 유럽의 

휴머니튜드 운영 활성화 사례(프랑스IGM 휴머니튜드 전문강사 조아오 

파르테우 아라우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본에서의 활발한 휴머니튜드 연구 활동,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럽의 휴머니튜드 적용방법 등을 다루며, 향후 인천시가 휴머

니튜드를 어떻게 적용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성우 인천광역치매센터장은“신경과 의사로서 휴머니튜드 도입에 

거는 각별한 기대가 있다. 인천시와 함께 역량을 다해 모두가 존중받

는 치매 돌봄 인프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은 축사를 통해“치매환자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

겠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존중받을 수 있고, 돌봄 현장 종사자들도 

행복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휴머니튜드 도시 인천을 꼭 만들겠

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22년부터 휴머니튜드의 본격 도입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인천광역치매센터와 함께 국내 휴머니튜드 트레이너 5명을 

양성하고 공립 치매돌봄기관을 대상으로 휴머니튜드 기술을 우선 적

용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참여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치매돌봄 종사자, 치매가족, 지역주민들이 

인천광역치매센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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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